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투자신탁운용㈜

2. 조치일 : 2026. 8. 31.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 개선사항 1건

임 원 · 해당사항 없음

직 원 등 · 해당사항 없음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투자신탁의 분배금 지급 관련 집합투자규약 보완 필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금전을 분배하여야 하고,

관련 집합투자규약의 내용은 투자자로 하여금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하 ‘회사’)은 검사대상 기간 중 ‘한국투자ACE미국

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등 3개 커버드콜 ETF를 운용하면서

투자자에게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ETF의 투자대상자산인 주식,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과 콜옵션 프리미엄 등을 재원으로 한 분배금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커버드콜 ETF 집합투자규약의 제31조(이익분배)에서 ‘ETF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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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한다고 정하면서, 제31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투자신탁분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 회사는 콜옵션 프리미엄 등을 재원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므로 연간 회계결산에

따른 이익금 분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 분배를 유보한다는

뜻을 집합투자규약 제31조에 기술하였다고 설명

콜옵션 프리미엄 등이 분배대상이 아닌 것으로 투자자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집합투자규약 만으로는 콜옵션 프리미엄 등이 연간 회계결산에 따른

정기 이익금 분배에서 제외되고 동 재원은 매월 분배금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 동 상품의 투자설명서에는 ‘기초지수 보유자산(주식, 옵션 등)에서 발생하는 분배 재원

(배당금, 콜옵션 프리미엄 등)을 통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구하며,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주요 분배 재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운용전략을 구사하는 데 제약을 받을 경우 분배금을 축소

또는 이 분배금을 펀드 내 재투자할 수 있다’고 안내됨

< 조치할 사항 >

커버드콜 ETF처럼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특정 현금흐름을 기초로

정기적인 분배금을 지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정기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은 연간 회계결산에 따른 정기 이익금 분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합투자규약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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